
흡수ㆍ속건 소재 및 가공 

 

1. 개 요 

흡수속도와 건조속도를 향상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, 이들 현상은 섬유 

및 실의 구조와 형태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

요하다. 하지만 그 밖의 요인도 이 특성을 살리기 위해 무시될 수는 없으며, 보다 

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합시킬 필요도 있다. 이것은 원하는 품목에 따라 사용

할 수 있는 소재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방침에 근거하여 제품화하고 있

다. 그러면 의류가 되기까지의 공정에 따라 언급하고자 한다. 

1.1 섬유 

소재의 선택과 그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. 소재가 갖는 수분과의 친화성, 구조, 

형태에 따라 흡수ㆍ속건성능은 변한다. 친수성이 없는 합섬의 경우는 단면형상 

및 폴리머의 결합상태, 보이드(void)라고 부르는 빈 공간(空隙), 중공구조라는 개

념으로 흡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. 특히 단면형상에 대해서는 일반실에 비해 다

른 설계로 흡수성과 건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. 또한 레이온과 같은 재생 셀룰

로스도 단면형상, 결정영역 및 배향성, 스킨코어 구조 등의 변화로 흡수성과 건조

성을 더 향상 시킬 수 있지만, 섬유강도 등 물성면에서 합섬에 비해 뒤떨어진

다.  중요한 것은 실로 만든 후 타소재와 복합하는 조건을 고려해 요구하는 흡수ㆍ

건조성능의 균형을 잡으면서 설계하는 것이다. 

속건성에 관해서는 화학섬유가 역시 소수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유리하다. 그러

나 태 및 착용감 등을 위해 소수성 소재와 친수성 소재와의 혼합화가 바람직하다

고 생각한다. 

1.2 실 

소재, 번수, 꼬임수, 실의 복합화 및 그 방법으로 조절한다. 



태와의 균형을 위해 원하는 품목마다 이들 요소를 조합시켜 조정하면서 설계한

다. 예를 들어 복합사의 경우는 部코어 에 소수성인 폴리에스터 필라멘트, 部스킨

에는 친수성인 면방적사를 혼합하여 각각의 특성을 균형있게 발휘시킨다.  또한 

코어부에 스판덱스사, 커버사에 레이온이라는 조합에 다른 특성을 이끌어 낼 수 

있다.  현재 이러한 수법은 흡수ㆍ속건기능 상품 이외의 분야에도 전개하고 있으

며, 모든 조합에 의한 상품을 고안할 수 있는 상황이다. 

1.3 제직ㆍ편성 

조직 및 규격의 변화로 그 특성을 나타낸다. 

직물은 경사와 위사에 다른 소재를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소재를 1올식 넣는 등

의 설계를 한다. 또한 이중직이나 변화조직 등 소재와 조직의 조합에 의해 흡수ㆍ

속건 특성을 조절할 수도 있다. 

편포에 대해서도 표리 異조직의 조합, 편성기술, 교편에 의한 異소재의 조합 등

에 의해 含水量, 흡수속도, 蒸散速度를 조절할 수 있다. 착용감을 좌우하는 단위중

량도 이 단계에서 고려해 두어야 한다. 

1.4 가공 

가공에서는 흡수성과 발수성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흡수ㆍ속건성능

을 얻을 수 있다. 때문에 모든 가공처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. 

머서화가공은 셀룰로스섬유의 흡수성능증가에 효과적인 처리이며, 액체암모

니아를 처리제로 사용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흡수속도와 속건성능을 향상시

킬 수 있다. 이것은 셀룰로스섬유의 결정영역을 형성하는 가교결합의 절단 및 재

가교, 비결정영역의 확대라는 화학적 작용에 의해 섬유구조가 변화하고 모세관현

상의 증대, 표면적의 확대, 보이드의 증대ㆍ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. 면소재에

서는 에어 텀블러로 대표되는 물리가공에 의해 레이온에 가까운 흡수ㆍ속건성능

을 끌어낼 수 있었다. 또한 가연사를 해연시키는 가공에 의해서도 성능을 향상시



킬 수 있다.  

감량가공은 셀룰로스는 분해효소에 의해 폴리에스터는 알칼리에 의해 고분자

를 분해ㆍ제거하는 대표적인 개질가공이지만, 이 가공으로 인해 흡수성을 저해하

는 경우가 있다. 중량 당 표면적을 증대시킴으로써 흡수성능의 향상과 수분 확산

속도가 증가되어 건조성능의 향상, 함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, 피브릴이 발생

하면 연잎과 같은 이치로 압력이 없으면 물은 튀겨져 버린다. 또한 에머라이징이

나 시어링가공에서 볼 수 있는 표면처리가공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. 또한 이 

가공을 하기 전에 유연제를 사용하는데, 이 약제가 흡수성능을 저하시키는 경우

가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. 

정리가공에서는 흡수제라는 것을 도포하여 표면장력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

만, 복합소재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.  또한 흡수제나 태를 조정하는 유

연제는 세탁에 의해 탈락되거나 텀블러, 아이론 등의 가열에 의해 발수성을 나타

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약제 배합시험이나 실용시험을 통해 선정한다. 또

한 가교제를 사용한 비결정영역으로의 樹脂 충전 또는 비결정영역의 형태유지로 

수분의 이동을 증대시켜 흡수ㆍ속건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. 

일본에서는 이 원리를 응용하여 100% 면소재의 섬유 코어부를 소수성으로 스

킨층을 친수성으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"테릴라이즈"라는 상표로 흡수ㆍ속건 

가공상품을 만들었다. 

흡수ㆍ속건 가공제품은 이들의 복잡한 원리를 일관된 노하우로 조합시켜 그 목

적에 적합한 성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. 

 

2. 성능평가방법 

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한마디로 흡수ㆍ속건이라고 해도 소비자에게는 여러 

가지 이미지를 준다는 점이다. 구체적으로 다음에 소개하는 특성을 종합해 표현



한다고 할 수 있다. 

(1) 흡수  

• 물방울을 흡수하기까지의 시간이 짧다. 

• 중량 당 함수율이 높고 또 그 물을 방출하지 않는다. 

• 물방울이 즉시 확산한다.  

• 확산범위가 넓다.  

(2) 속건  

• 젖은 후의 건조가 빠르다.  

• 젖어도 즉시 눈에 띄지 않는다.  

• 탈수 후 세탁물의 건조가 빠르다.  

이들 일반적인 흡수와 속건에 대한 감성을 고려해 흡수ㆍ건조속도를 향상시킨 

"흡수ㆍ속건 소재 및 가공" 상품을 소개한다. 

 

3. 흡수ㆍ속건 상품 

3.1 직물 

마소재가 시원한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다. 사실 여름용 의류에 많이 쓰

여 왔다. 이것은 이 소재의 태가 시원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속건성도 우수하기 

때문이다. 

 



<그림 1>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, 건조는 수분율에 따라 그 속도가 변화하

며 크게 3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. 

흡수ㆍ속건 성능은 이 각각의 상태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. 

건조하는 순서대로 3가지 상태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. 

첫 단계는 섬유표면을 물이 덮고 있는 상태이다. 이 상태에서는 섬유에 모든 방

법을 적용하더라도 물의 蒸發潛熱을 작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조속도를 조절할 

수 없다. 탈수할 수 없는 세탁물이나 땀에 흠뻑 젖은 의류로 가정하면 초기흡수율

을 낮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. 결국 섬유의 배수를 좋게 하는 것

이다. 

둘째단계는 섬유표면이 공기에 노출된 상태이고, 셋째단계는 섬유의 함수율이 

공정수분율에 가까운 상태이다. 

두번째 상태에서는 물은 증발잠열을 흡수하여 기화하려고 한다. 섬유내부의 수

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섬유표면에 이동시키는 가를 건조속도로 나타낸다. 또한 

이 건조속도를 세번째 상태까지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. 두번째와 세번째  상태의 

경계에서는 건조속도의 저하가 커서 그대로 공정수분율까지 시간축과 평행한 漸

近線을 그린다. 

면의 건조특성은 수분율이 10% 이하가 되면 그 친화성 때문에 급격히 건조속도

가 저하한다는 점이다. 內의복 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용도로는 효과적인 소

재이지만, 속건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결점으로 된다. 

최종적으로 흡수ㆍ속건 가공제품에 요구되는 특성은 아래와 같다. 

 ①소재특성 및 모든 가공에 의해 흡수속도를 향상시키면서 함수율을 저하시킨

다. 

 ②건조 첫번째 상태에 걸리는 시간을 적게 한다. 

 ③건조 두번째 상태의 건조속도를 높이고, 또 이 상태를 지속시킨다. 



생산공장에서는 이들 조건설정을 기본으로 한 충분한 기능상품을 만들어 내기 

위해 원료의 선택, 방적기술의 응용, 직ㆍ편성물의 설계, 가공기술을 조합하여 개

발을 시도하고 있다. 

그러면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흡수ㆍ속건기능 상품을 소개한다. 

(1)「인터리드」 

모든 소재의 특성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소재를 조합한다는 발상에서 만들어 

낸 실로 정방단계에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를 심으로 면을 스킨부로 하는 구조를 

갖게 한 것이다. 

<특징> 

심부의 폴리에스터 필라멘트가 갖는 반발탄성과 스킨부의 면이 갖는 부드러운 

감촉이 조화된 독특한 태를 표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좋은 착용감을 얻을 수 있다. 

이것은 면의 흡수성과 폴리에스터의 수분 확산성 기능으로 흡수ㆍ속건성능이 

균형있게 향상되어 있기 때문이다. 

 

 

 

<그림 2>의 그래프는 면소재보다도 속건성이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다. 흡수과

정에서는 코어부의 폴리에스터에 의해 수분이 잘 분산되고, 건조과정에서는 섬유

내부에 있는 수분을 스킨부에 있는 표면적이 큰 綿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. 발



산성이 높은 건조 2단계의 상태도 낮은 함수율까지 유지할 수 있고 臨界상태를 단

축하는 효과도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거의 수분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. 

탈수 후 초기 수분율을 낮추는 것도 건조속도곡선을 공정수분율쪽으로 이동시켜 

전체적으로 건조속도가 빨라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.  

(2)「멀티 타콧트」 

내년도 신상품의 하나로, 정방단계에서 폴리에스터/면 혼방사를 심으로 麻를 

스킨부로 하는 구조를 갖게 한 것이다.  마가 갖는 태를 유지하면서 마나 폴리에스

터/麻 혼방소재보다 속건성을 향상시킨 것이다.  

 (3)「테릴라이즈」 

이것은 후가공에서 수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면소재의 기능가공 상품이다. 섬유

의 코어부를 소수성으로 하고, 스킨부는 흡수성으로 함으로써 흡수ㆍ속건성능을 

향상시킨 것이다.<그림3> 

 

 

수지에 의한 개질로 폴리에스터 혼방과 같은 특성을 얻는데 성공하였다. 탈수 

후 초기수분율이 낮고, 10% 이하의 수분율에서도 높은 건조속도를 유지하며 최종

수분율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. 

  



3.2 니트 

(1)「니트 테릴라이즈 EX」 

100% 면 소재를 기본으로 가공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. 면 소재는 원래 흡수성ㆍ

함수성이 높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, 반면에 건조에 시간이 걸리고, 땀을 흘

렸을 때 끈적한 감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. 

니트 테릴라이즈 EX는 피부 접촉감 및 흡수된 땀의 발산성을 좋게 하기 위해 면 

소재의 일부를 소수성으로 하고 또한 흡수성도 향상되도록 개질을 한 것이다. 이

것은 모세관현상에 의한 흡수성 부분을 섬유안에 만들어 준 까닭이다.  면과 화합

하는 물을 적게 하려는 생각에서 개발된 것이다. 

<특징> 

니트 테릴라이즈 EX는 종래의 흡수ㆍ속건 가공제품인 테릴라이즈를 니트용도

로 특화한 개량상품으로, 테릴라이즈에 비해 세탁, 탈수후 수분율이 10%정도나 

개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<그림 4> 

 

 

 

그밖에 쾌적 요소인 방축성, 형태안정성, 취급기능도 향상시키고 태도 드라이

한 쪽으로 조정한 100%면 흡수ㆍ속건 쾌적 니트제품이 있다. 땀을 흘리는 스포츠



용 의류 및 캐쥬얼 의류로서 전개중이다. 

(2)「COOL SP」 

COOL SP는 섬유간에 많은 틈을 만들 수 있는 이형단면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

고기능 감성소재이다. 이형단면 폴리에스터는 빠르게 수분을 흡수하고 또 발산시

킨다. 이 소재를 高混率로 면소재와 혼방하여 기능과 태의 균형을 취하고 있다.<

그림 5> 

 

 

 

<특징> 

높은 흡수ㆍ발산기능을 가지면서 피부와의 접촉감을 쾌적하게 한다. 

또한 COOL SP 는 소재 단계에서 기획하기 때문에 편성방법에 따라 스트레치 

성능을 갖게 할 수도 있다. 기능제품이면서 부드러운 태를 살린 여성용 잠옷, 캐쥬

얼 의류로서 전개중이다. 

 

4. 결 언 

소개한 상품과 같이 직물과 니트에서의 흡수ㆍ속건 기능의 부가방법은 다르다. 

이것은 각각의 제품에 서 사용되는 항목이나 소비자가 기대하는 성능에 차이가 

있기 때문이다. 



이뿐만 아니라 고기능 가공제품은 성능과 태의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어렵

다. 평범한 성능이나 태를 갖는 상품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이고, 앞으로도 소

재개발에 주력해 나가야 하겠지만 직물이나 니트에 구애없이 용도 및 품목과 일

치하는 것,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것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하우를 응용

하여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. 


